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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‘우기·폭염 대비 안전
점검’ 실시

▲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현장의 안전사고

를 예방하고자 15일 양산시 소재 화제 배수개선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

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박찬희)와 김해양산부산지사(지사장 손홍모)는 15

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양산시 소재 화제 배수개

선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

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대비 신설 배수장 가동 사전점검을 실시하고, 현장에서 확인된 위

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. 또한,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상상황을 수시

로 확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.

여름철 재해 예방·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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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붙여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‘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’, ‘체감

온도 33℃ 이상 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’, ‘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’ 등 이행

여부를 함께 확인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앞으로도 계절별 재해 취약요인을

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, 안

전한 사업 추진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 차진형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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